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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reterm infants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on parenting efficacy

Kyoung Min, Lee

Departments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Euna, Park, Ph. D. in Nursing)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of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on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with

premature infants

The recruitment process was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from January 16,

2017 to April 30, 2017. A total of 16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31 copies

from the father of the infant who visited the child hospital in U city, 3 copies

returned by mail, and 127 copies via the internet community for premature

parents. A total of 153 copies were used for the study, with the exception of

the unclear 8 copies.

The research tools for this study were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 adjusted, standardized, and condensed by Lee, Chung, Park,

& Kim(2008) from ‘Parenting Stress Index (PSI)’ developed by Abidin (1995),

Attachment tools developed by Hwang (2005), as well as tool adapted, adjusted

and supplemented by Shin (1997) from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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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C)’ developed by Gibaud-Wallston and Wandersman (197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

using SPSS 24.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t=2.05, p=0.042).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with premature infant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r=-0.723, p<.001) with parenting stress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ttachment(r=0.545, p<.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with premature infants were parenting stress

(t=-9.06, p<.001), attachment(t=3.39, p<.001), and more that 30 days of

hospitalization period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t=2.28, p=0.024),

respectively.

It is important to arrange for the adjustment, intervention and reduction of

appropriate parenting stress for the father in a process in which a child born

as a premature infant grows up at home after discharge from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addition, a stable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children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ather's parenting efficacy, which may have

a favorable effect on the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born to

premature infants.

Key words: Preterm infant, Father,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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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숙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출생(WHO, 2008) 또는 최종월경일로부

터 259일 미만의 출생(Hong, 2008)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만혼풍조에

따른 산모의 연령증가로 미숙아 출산은 2000년 전체 분만의 3.8%에서

2015년 6.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6). 미숙아의

생존율은 기계적 환기요법의 적용,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을 위한 인공 폐

계면활성제의 투입, 총정맥영양법의 도입 등과 같은 집중치료 기술의 현저

한 발전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어(Patel et al., 2015), 미숙아에 대한

양육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Lakshmanan et al., 2017).

기존의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

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와 부모역할에 대한 공유현상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 역

할 등 다양한 역할수행이 기대되고 있다(Yogman, Garfield, & Garfield,

2016). 특히 미숙아의 아버지는 산후초기 건강상의 문제나 산후조리로 인

해 미숙아와 접촉이 어려운 어머니를 대신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한 자녀의 의학적 위기상황이나 불확실한 생존가능성 등과 같은 스트레스

원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함께 부모가 되는 것과 관련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에도 적응해야 한다(Hagen, Iversen, & Svindseth, 2016; Sung, Ahn, &

Chang, 2004). 또한 자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미숙

아를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입원으로 인해 분

리되었던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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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경험하기도 한다(Stefana & Lavelli, 2017).

특히 핵가족화로 공동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활발한 양육활동은 자녀의 성장과 배우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Lamb, 2002). 또한 아버지가 양육을 통해 경험하는 효능감은 가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Pleck & Masciadrelli,

2004).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인지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Ardelt &

Eccles, 2001),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미숙아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양육행동을 실행시켜 나간다(Hess, Tedi, & Hussey-Gardner,

2004).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져

(Lee, 2008),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한다(Jones, Rowe, &

Becker, 2009).

미숙아는 출생과 동시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고, 하루 30분

씩 두 차례 정도의 제한된 면회로 부모와 자녀는 초기 애착형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받게 된다(Park, 2007). 출생 직후부터 시작되는 아버지와의 애

착형성 과정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미숙아들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Fowlie &

McHaffie, 2004).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미숙아의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

해 연약한 아기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녀와의 접촉이나 애착관계 형

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Fegran, Helseth, & Fagermoen, 2008; Joo

& Sung, 2009).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숙아 아버지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애착정도 측정(Kim, 1994), 미숙아 자녀와의 촉각자극(Park,

2004)이나 캥거루 케어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 확인(Kim, 2013), 미숙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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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지각과 부모스트레스 비교(Kim, 2007), 미숙

아 아버지 됨에 대한 질적연구(Park, 2015) 등으로 출생 직후 아버지가 경

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녀와의 애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미숙아 부모의 경험(Jackson et al., 2003), 미숙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비교(Howe et al., 2014),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Lindberg, Axelsson, &

Öhrling, 2007; Lundqvist & Jakobsson, 2003) 등으로, 주로 신생아 집중치

료실에서 입원한 미숙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미숙아 아버지의 애착,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자녀를 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퇴원 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숙아 아버

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후 퇴

원 한 교정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여 미숙아 아버지를 위한

아동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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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로 출생한 후 교정연령이 1개월에서 12개월 사

이의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2)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3)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4)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

다.

5)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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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가. 양육스트레스

이론적 정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모가 경험

하는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근심, 걱정이 아닌 누적된

일상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한다(Pyo, 201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이 개발한 부

모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Lee, Chung,

Park, & Kim(2008)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표준화한 축약형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애착

이론적 정의: 애착은 양육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결속을 의미한다(Bowlby, 196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애착은 Hwang(2005)이 개발한 한국형

애착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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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육효능감

이론적 정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잘 해

결해 나갈 수 있는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미한다

(Johnston & Mash, 198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1997)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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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자녀가 미숙아로 출생하게 될 경우 부모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

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Heinemann, Hellström,

& Hedberg, 2013)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Franck et al., 2005). 또한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를 양육하는 것은 이미

출산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에게 부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Cater et al., 2005; Ho et al., 2010).

많은 연구들이 미숙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숙

아 아버지 역시 산모의 건강문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의료문제들, 아

기의 건강변화와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신체적 소모,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Guire et al, 2004). 또한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는 만삭아와 비교하여

성장에 따라 인지적, 언어적 발달의 지연(Pietz et al., 2004), 과잉운동장애

(Moster & Markestad, 2008), 행동과 정서적 문제(Bhutta et al., 2002), 학

습장애(Kirkegaard et al., 2006) 등의 위험성이 높아 미숙아 아버지는 자녀

의 양육과정에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Park & Lee, 2017). 이러

한 양육스트레스는 결국 자녀와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유대관계에 악영

향을 미친다(Morisod et al., 2013).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

황으로(Abidin, 1992),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누적되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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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Kim, Lee, & Lee, 2009).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신체

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거나, 개인생활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약하는 부

정적 측면도 있다(Jang, 2012).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관련된 양육효능감과도 연관되어 있다(Ahn

& Park, 2002; Choi, 2005).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낮

추고 역할수행 능력을 높여(Han & Oh, 2008),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형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hin & Kim, 2003). 양육효능감은 Bandura(1977)

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근거한 개념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자신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0).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역할수행능력에 만족감을 느끼

고,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갖는 경우, 부모의 양육효

능감은 상승하고 양육의 질은 상승한다(Kim, Yee, & Chung, 2016).

미숙아를 출산하는 것은 부모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부모

의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감이나 자신

감을 방해하여(Jones, Woodhouse, & Rowe, 2007) 양육효능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Jones & Prinz, 2005).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의 퇴원 전과 후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한 연구에서 퇴원 전 보

다 퇴원 후의 양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부모가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

에 빠르게 적응하여 오히려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Jones, Rowe, & Becker,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숙아의 부모는 자녀의 출생으로 많은 스트

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에 대한 지

지자 역할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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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양육효능감은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주고, 자녀양육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숙아 아버지의 애착과 양육효능감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자녀와의 물리적 접촉을 제한하는 신생아 집

중치료실의 환경, 낯선 아기의 외모, 의료기구, 인큐베이터 등은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Fernandes & Silva, 2015). 부모

는 자녀와 분리된 상황에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여(Treyvaud. et al., 2011),

애착 불안정성이 증가됨으로써 양육의 질이 부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Candelaria, Tedi, & Black, 2011).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인 미숙아 부모에 대한 애착 비교에서 어머

니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애착관계 형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출생 즉시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

였다(Fegran, Helseth, & Fagermoen, 2008). 또한 미숙아의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한 경우의 애착안정성을 비교한 연구(Brown et al., 2010)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맺는 유대관계를

말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관계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Bowlby, 1973). 부모

로부터 긍정적인 양육관계를 형성한 자녀는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과

발달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부정적 발달관

계를 지속시킨다(Kim, 2006). 이러한 애착은 영아기와 아동기, 성인기를 지



- 10 -

나서도 계속되는 전 생애 동안의 과정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결혼

후 자녀와의 애착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Hwang & Jung, 2006).

최근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지만,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로 아버지나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Bureau et al, 2017;

Bretherton 2010). 아버지와의 애착은 자녀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한다(Hwang

& Jung 2006). 또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형성된 애착은 아버지의 역할

적응에 도움을 주고, 변화된 가족관계를 재구성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Hwang, 2012).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애착은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Hwang, 2014).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형성한 애착관계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Seo, 2012). 부모가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

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안정된 애착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형성된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개인적인 성취감을 높여 자녀와의 적극

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한다(Park, 2009).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자녀가 보내는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며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상

승하게 된다(Copeland & Harbaugh,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숙아의 아버지는 자녀가 출생한 직후 신

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으로 인해 초기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가진다.

하지만 퇴원 후 자녀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접촉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

의 상승과 함께 자녀와의 애착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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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고 퇴원한 교

정연령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

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하고 퇴원한

교정연령 1개월에서 12개월의 영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 * 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는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일반적 특성변인과 주요변인 15개로

입력하여 계산하였을 때 표본수는 139명으로 제시되어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61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명확한 8명을 제외한 총

153부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아

· 출생 시 재태기간 37주 미만

·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미숙아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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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7일 이상 입원

· 퇴원 후 교정 연령 1개월에서 12개월 미만

· 선천적 기형이나 질병이 없는 영아

2) 아버지

· 20세 이상

· 영아와 함께 거주 중

·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양육스트레스 36문항, 애

착 50문항, 양육효능감 16문항, 일반적 문항 12문항으로 총 11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가.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Lee, Chung, Park, &

Kim(2008)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표준화한 축약형 한국판 부모 양

육 스트레스 검사(K-PSI-SF: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3개 영

역,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고통 12문항(부모영역),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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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관계 영역),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12문항(자녀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Likert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등(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 =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나. 애착

아버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wang(2005)이 개발한 한국적 애착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애착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8개 영역,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 정서 11문항,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7

문항, 자기희생적 온정 10문항, 근접추구(분리불안) 4문항, 보호 5문항, 결

속(일치성) 6문항, 냉담 4문항, 그리고 기대감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점 Likert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Hwang(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였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다.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

이 개발한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199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3개의 영역,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적 효능감 9문

항, 부모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차원을 측정하는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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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직업, 근무시간,

월수입, 어머니의 직업 유무, 양육의 도움 유무, 자녀 수 등의 항목으로 구

성하였고, 미숙아는 성별, 출생 시 몸무게, 출생주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

원 기간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시행

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U시 소재하는 아동병원 간호부와 진료 부서에 연구의 목적을 설

명하고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각 진료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

게 설문내용과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고,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방문한 경우 아버지용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어 회수하였다.

둘째, 충분한 대상자 확보를 위해 미숙아 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통

한 인터넷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우선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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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방법 등에 대해 허락을 구한 뒤 모집 공고문를 게시하여, 자발적 참

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인터넷 URL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내어 회신을

받았다.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31부, 우편으로 회신 받은 3부, 인터넷 설문지를

통한 127부를 회수하여 총 16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

명확한 8부는 제외시키고 최종 153부를 사용하였다. 설문이 끝나고 난 뒤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P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IRB 승인번호: 1041386-20170116-HR-028-03)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연구수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권익을 위

해 모든 자료는 무기명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 도중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

함에 보관하였고, 코딩화한 데이터 파일은 암호화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

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일정기간 보관 후 연구 종료 시 폐기할 예정이다.

개인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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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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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미숙아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10±4.15세로, 29세 이하가 3.9%(6명), 30∼39세 76.5%(117명), 40

세 이상이 19.6%(30명)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고졸 12.4%(19명), 대졸

68.6%(105명), 대학원졸 19.0%(29명)이었다. 직업은 생산직 12.4%(19명),

서비스직 9.8%(15명), 판매직 9.2%(14명), 사무직 40.5%(62명), 전문직

28.1%(43명)이었고, 근무시간은 평균 47.67±10.40 시간으로, 주 40시간 이하

가 49.0%(75명), 주 41시간 이상 50시간이 24.8%(38명), 50시간 초과가

26.2%(40명)이었다.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3.2%(5명), 200∼300만

원 이하가 38.6%(59명), 300만원 초과가 58.2%(89명)이었다. 미숙아 어머니

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가 42.5%(65명), 직업이 없는 경우가 57.5%(88

명)로 나타났다.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미숙아의 어머니 혼자 양육을

하는 경우가 48.4%(74명),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41.8%(64명), 양육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5.9%(9명), 기타가 3.9%(6명)로 나타났다. 자

녀의 수는 외동 57.5%(88명), 2명 34.0%(52명), 3명 이상이 8.5%(13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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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year)

≤29
6 3.9

36.10±4.15
30-39

117 76.5
≥40

30 19.6

Education

High school
19 12.4

University
105 68.6

Graduate school
29 19.0

Profession

Production
19 12.4

Service
15 9.8

Sales
14 9.2

Office work
62 40.5

Professionals
43 28.1

Working hours

(per week)

≤40 75 49.0

47.67±10.4041-50 38 24.8
>50

40 26.2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5 3.2

200-300
59 38.6

>300
89 58.2

Maternal

Employment

Employed
65 42.5

Unemployed
88 57.5

A person who helps

raise a child

None
74 48.4

Grandparents
64 41.8

Parenting assistant
9 5.9

Etc.
6 3.9

Number of children

One
88 57.5

Two
52 34.0

≥Three
13 8.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term Infant’s Fathers (N=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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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Sex

Male
75 49.0

Female
78 51.0

Birth weight

(g)

≤999
30 19.6

1.55±0.57
1,000-1,499

89 58.2

≥1,500
34 22.2

Gestational age

(week)

<25
13 8.5

31.26±3.54
25-35

122 79.7

>35
18 11.8

Hospitalization

period (day)

<30
61 39.9

51.17±83.42
≥30

92 60.1

2.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49.0%(75명), 여아가 51.0%(78명)이었다. 출생 시 체중은 평균 1.55±0.57이

며, 999g 이하가 19.6%(30명), 1,000g∼1,499g이 58.2%(89명), 1,500g 이상

이 22.2%(34명)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재태기간은 평균 31.26±3.54일이며,

25주 미만이 8.5%(13명), 25∼35주 이하가 79.7%(122명), 35주 초과가

11.8%(18명)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은 평균 51.17±83.42

일이며, 30일 미만이 39.9%(61명), 30일 이상이 60.1%(92명)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term Infants (N=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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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최소 2.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5점 척도에 2.19±0.54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부모의 고통’ 점

수는 최소 1.08점부터 최대 4.67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은 2.70±0.72점

이었다. ‘까다로운 아동’ 점수는 최소 1.08점부터 최대 4.08점까지 나타났으

며, 평균평점 1.97±0.65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점

수는 최소 1.17점부터 최대 3.75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은 1.92±0.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애착 점수는 최소 2.86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5점

척도에 4.43±0.46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정서’가 최소 3.45점

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74±0.36점이었다. ‘접촉추구’

가 최소 3.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65±0.48점이었

다. ‘기대감’은 최소 1.67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39±0.63점이었다. ‘근접추구’는 최소 1.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

며, 평균평점 4.38±0.70점이었다. ‘결속’은 최소 2.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33±0.62점이었다. ‘냉담’은 최소 1.00점부터 최대

3.25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24±0.63점이었다. ‘보호’는 최소 1.80점

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21±0.69점이었다. ‘자기희생

적 온정’은 최소 1.5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21±0.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점수는 최소 1.44점부터 최대 3.82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5점 척도에 3.56±0.54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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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흥미’ 점수는 최소 2.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3.83±0.59점이었다.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점수는 최소 1.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3.61±0.81점이었다. ‘부모로서의 효

능감’ 점수는 최소 1.44점부터 최대 4.22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3.40±0.64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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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Min-Max

Parenting stress 2.19±0.54 2.00-5.00

Parental distress 2.70±0.72 1.08-4.67

Difficult child 1.97±0.65 1.08-4.08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1.92±0.54 1.17-3.75

Attachment 4.43±0.46 2.86-5.00

Positive emotion 4.74±0.36 3.45-5.00

Contact pursuit 4.65±0.48 3.00-5.00

Expectation 4.39±0.63 1.67-5.00

Separation anxiety 4.38±0.70 1.00-5.00

Conformity 4.33±0.62 2.00-5.00

Indifference 4.24±0.63 1.00-3.25

Protection 4.21±0.69 1.80-5.00

Self-sacrificing warm heart 4.21±0.65 1.50-5.00

Parenting Efficacy 3.56±0.54 1.14-3.82

For parent's role attention and interest 3.83±0.59 2.00-5.00

Parental anxiety and frustration 3.61±0.81 1.00-5.00

Parenting self efficacy 3.40±0.64 1.44-4.22

Table 3. Degree of Parenting Stress, Attachment, Parenting Efficacy

(N=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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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버지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입원기간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일수록 양육효능감은 유의하게 높았다(t=2.05, p=0.042). 아버지

의 나이, 학력, 직업, 근무시간, 수입, 어머니의 직업유무, 양육에 도움을 주

는 사람, 자녀수, 미숙아의 성별, 체중, 재태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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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Parenting efficacy

Mean±SD t/F(p)

Age

(year)

≤29
3.26±0.76

1.57(0.211)
30-39

3.60±0.54≥40
3.48±0.49

Education

High school
3.57±0.57

0.11(0.892)
University

3.55±0.55Graduate school
3.60±0.53

Profession

Production
3.56±0.65

0.16(0.958)

Service
3.57±0.53Sales
3.65±0.43Office work
3.53±0.49Professionals
3.58±0.61

Working hours

(per week)

≤40 3.59±0.56

0.16(0.848)41-50 3.54±0.53>50
3.54±0.54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3.34±0.56

0.85(0.430)
200-300

3.52±0.62>300
3.60±0.48

Maternal employment
Employe 3.60±0.56

0.72(0.473)
Unemployed 3.54±0.53

A person who helps

raise a child

None
3.64±0.55

2.06(0.109)

Grandparents
3.52±0.55Parenting assistant
3.19±0.41Etc.
3.61±0.28

Number of children

One
3.62±0.49

1.16(0.316)
Two

3.49±0.62≥Three
3.45±0.54

Sex
Male

3.50±0.59
1.46(0.146)Female

3.63±0.49

Birth weight

(g)

≤999
3.59±0.55

0.71(0.494)
1,000-1,499

3.59±0.56≥1,500
3.46±0.49

Gestational age

(week)

<25
3.59±0.41

0.08(0.919)
25-35

3.57±0.56>35
3.52±0.52

Hospitalization period

(day)

<30
3.45±0.51

2.05(0.042)≥30
3.64±0.56

Table 4. Difference of Parenting 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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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arenting stress Attachment

r(p) r(p)

Parenting efficacy -0.723(<.001) 0.545(<.001)

5.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0.723, p<.001)를

보였고, 애착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545, p<.001)를 보였다. 즉 양

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게 나타났고, 애착이 높을수록 양

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Stress, Attachment and

Parenting Efficacy

(N=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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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애착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어 투입 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입원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0.74-0.98

이었고, 분산팽창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2-1.34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 공성선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bin Watson D값도 2.13으

로 나와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을 예

측변인으로 가정한 결과, 양육스트레스(t=-9.06, p<.001), 애착(t=3.39,

p<.001),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t=2.28, p=0.024)의 순으로 나

타났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60.2%였다. 즉, 양육스트레스

가 낮을수록,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

이 30일 이상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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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N=15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s) 3.50 0.34 10.24 <.001

Hospitalization period † 0.13 0.06 0.12 2.28 0.024

Parenting stress -0.55 0.06 -0.54 -9.06 <.001

Attachment 0.30 0.08 0.26 3.39 <.001

 = 0.602 Adj. =0.589 F= 44.50(p<.001) VIF=(1.02-1.34)

† Dummy variable(Ref. Group): Hospitalization period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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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 한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

육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나타났다.

Kim(2013)의 연구에서 유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3.31점으로 나타

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는 미숙아 아버지들은

미숙아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기는 하지

만 대체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양육행동을 지속시키

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Sloan, Rowe, & Jones, 2008). 또한

본 연구대상자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

다는 믿음이 높은 것(Choi, 2015)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19점으로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Halpern,

Brand, & Malone, 2001)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는 미숙아를 출

산한 신생아기 동안에만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대

부분 어머니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일 수도 있다

(Harvey, 2013). 따라서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종단적 연

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미숙아 아버지의 애착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43점으로 비교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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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애착을 보였는데, Jung(2009)의 영아기 아버지의 애착점수인 4.44점

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미숙아 아버지들은 출생 직후에는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 대한 애착이 증

가하는 것(Sullivan, 1999)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미숙아 아버지

의 애착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자녀를 처음 품에 안아본 시기가 빠를수

록 높았는데(Sullivan, 1999), 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부모의 캥거루

케어에 대한 비교에서 아버지의 캥거루 케어는 어머니만큼 안전하고 효과

적이며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rinath et al.,

2016)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숙아가 집중치료실에 입원

해 있는 시기부터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간호사는 미숙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함께 있

는 시간이 길다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애착과정을 지지하고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Franklin, 2006). 따라서 면회시간에 아기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거나, 수유연습, 기저귀 갈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도와줄 수 있다(Han, 2012). 또한 미숙아와 아버지의 애착 형성과정에

대해 간호사 보수교육이나 병동 집담회 등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간호사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에서 아버지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근무시간, 수입, 어머니의 직업유무,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자녀의 성별, 자녀의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연령, 직업, 학력, 자녀의 성별이 아버지의 양육효

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Lee(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반면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어(Kim & Han, 2009),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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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을 계획할 때 아버지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양육에 관한 지식이나 신념,

자녀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인지적 요인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Jeong, 2009).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Choi, 2016; Kim & Han,

2009)들과 일치하고 있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양육에 있

어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

고 적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Choi, 2016). 이를 위해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와 관련된 긍

정적인 측면을 대중매체나 책을 통해 알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을 높여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Kim,

2015). 또한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은 자녀의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Sevigny & Loutzenhiser, 2010)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아버

지가 자연스럽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 높아지므로, 직장이나 사회·제도적으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Kwon, 2010), 초과근무나 주말근무 등을 조절

할 수 있는 기업 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Cha, 2014)으로 생각된

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Yoon(2008)의 유아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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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

육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양육효능감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태도

에 영향을 미쳐,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의 애착

수준을 높이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2004). 아버지와 자녀의 애

착형성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하며(Ahn, 2002; Jeong, 2009), 자녀

와 신체적 접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4).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장과 일에 쫓겨 바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도입이 필요할 것

이다(Hwang & Hwang, 2014).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가 낮

을수록,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30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의 순으로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이 중 아버지

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가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Lee,

2005), 취학 전 자녀를 둔 아버지(Kim & Han, 2009)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언급하고 있

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낮

추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

(Choi, 2016). 그러나 전 세계에서 근무시간이 가장 긴 우리나라에서는 아

버지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원의

복지 측면에서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TV, 매스미디어 등에서 양

육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Kim, 2008).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자녀와의

애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애착을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Jeon(2015)의 연구에서는 유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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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im과 Seo(2012)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자녀와 신체적 접촉이 많고,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도 높게 나타났

다. 또한 Jung(2009)의 연구에서는 하루 2시간 이상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직접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주는 것, 기저귀 갈기나 옷 갈아입히기, 함

께 놀아주거나 편안하게 안아 주기(Park, 2004)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

을 통해 자녀와의 애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숙아 아버

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으로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

료실에서의 입원기간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의 입원기간과 관련한 부모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You(2015)의 연구에서 미

숙아로 출생한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체중

이 적고, 체중에 따른 성장백분위 평균값이 유의하게 낮아 성장발달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숙아 아버지는 작고 연약한 아기

를 양육하기 위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가정에서의 적절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Noh, 2014) 아버지의 양육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양육스

트레스 감소와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이론적 측면, 간호연

구적 측면, 간호실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의학적 위기상

황을 경험한 미숙아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확인을 통해 기

존의 간호학적 이론을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서 간호학적 이론 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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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었다. 간호연구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 가정에서 성장 중인 미숙아의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경험과 관련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녀

와의 안정된 애착형성과 애착증진 방안에 대한 중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간호실무적 측면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아버

지와의 접촉이 퇴원 후 가정에서 미숙아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는 미

숙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와의 애착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34 -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 한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 모집은 2017년 1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였고, U시에 위치한 아동병원을 방문한 영아의 아버지에게

31부, 우편으로 회신 받은 3부, 미숙아 부모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

해 127부를 회수하여 총 161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명확한 8부

는 제외하여 총 153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Lee 등(2008)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표

준화한 축약형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SF: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Hwang(2005)이 개발한 애착 도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1997)이 번안하고 수정·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

기간(t=2.05, p=0.042)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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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0.723, p<.001)를 보였고,

애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545, p<.001)를 보였다. 미

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t=-9.06,

p=<.001), 애착(t=3.39, p=<.001),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이 30일

이상(t=2.28, p=0.024) 순으로 나타났다.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성장하

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적절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과 중재, 감소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아

버지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의 신체

적, 정서적 성장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미숙아 아버지의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를 통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를 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혹은 부부

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식정도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숙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양육효능감과 애착을 증진시키고,

양육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원 내 교

육이나 보수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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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설문지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읽어보시고 생각 하시는 대로 솔직하

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빠진 문항은 연구 자료로 사용 할 수 없으

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바랍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본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자료는 무기명 처리 할 것이고,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이경민 드림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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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적 특성

※다음은 아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고 해당하는 곳에 답하거나 표

시해 주세요.

1. 현재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2. 교육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이상 ④ 대학원졸

3.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생산직 (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

② 서비스직 (음식점, 숙박업, 조리사, 건물관리인, 소방관, 경찰관 등)

③ 판매직 (도매상 및 소매상의 경영주, 판매원 등)

④ 사무직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사무관련 종사자 등)

⑤ 전문직 (교수, 교사, 판사, 의사, 연구원, 군인, 예술인 등)

⑥ 기타 _______

4.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근무의 형태는 주간 혹은 교대

근무이십니까?

주( )시간 , (주간 /교대)

5. 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⑥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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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머니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7. 현재 양육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ex. 조부모, 도우미 이모)

※다음은 영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고 해당하는 곳에 답하거나 표시

해 주세요.

8. 현재 자녀의 수와 영아의 출생 순위는 몇 번째 입니까?

( ) 명 ( ) 번째

9. 영아의 성별, 출생 시 주수는 얼마입니까?

(남/여) 출생 시: ( ) 주 ( ) 일

10. 영아의 출생 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재원기간과 체중은 얼마입니까?

입원기간: ( )일 /출생 시 몸무게; ( )g

11. 영아의 현재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12. 영아의 현재 교정연령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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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2

예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아이
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
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
다고 느낀다.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다.

4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

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다.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찜찜하다.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

들이 꽤 있다.

8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10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울 것이

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11
예전만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12 예전만큼 일을 즐기지 않는다.

13
우리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 다음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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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대체로 우리 아이는 나를 좋아하

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15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6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

받지 못하는 것 같다.

17
우리 아이는 놀 때 보통 소리 내

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18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

다.

19
우리아이는 다른 아이들만큼 웃는

것 같지 않다.

20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

을 잘해내지 못한다.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이 익숙해

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매우 어려워한다.

22

내가 느끼기에 나는

① 부모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② 부모가 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③ 보통 부모이다.

④ 보통 부모보다 조금 낫다.

⑤ 매우 좋은 부모이다.

2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

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

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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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가끔씩 아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

으로 어떤 일을 한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어

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27
우리아이는 매우 감정 기복이 심

하며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28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

하게 한다.

29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

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매우 민감하

게 반응한다.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31

우리아이는 수면습관과 식사습관

을 길들이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어려웠다.

32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그만 두게 한 것이

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낀다.

② 생각보다 다소 어렵다고 느낀다.

③ 생각한 만큼 어렵다고 느낀다.

④ 생각보다 다소 쉽다고 느낀다.

⑤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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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잉 활동적이다. 운다. 방해한다. 싸운다. 등)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잘

세어보십시오.

① 1-3개 ② 4-5개 ③ 6-7개 ④ 8-9개 ⑤ 10개 이상

34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35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우리 아이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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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

게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

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

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

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

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9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10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 다음은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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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2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13
나의 흥미와 관심은 부모 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

도 더 흥미가 있다면, 나는 지금

보다도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 59 -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2
내 아이가 웃을 때 특별한 감정

을 느낀다.

3
내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

4
나는 아이의 외모와 관계없이

내 아이가 제일 예쁘다.

5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하다.

6 나는 내 아이가 사랑스럽다.

7
내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즐겁다.

8

내 아이 또래의 다른 아이를 보

기만 해도, 내 아이가 생각

난다.

9 나는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

10
내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1

좋은 물건 (장난감, 옷, 아이용

품)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아

이 생각이 난다.

12
나는 내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

길 좋아한다.

13
나는 내 아이와 마주보며 이야

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14
나는 아이에게 뽀뽀해 주는 것

을 즐긴다.

15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 다음은 아버지의 영아에 대한 애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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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6
나는 내 아이를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17
나는 내 아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18
나는 내 아이의 미소에 행복감

을 느낀다.

19
내 아이가 보채거나 울어도 예

쁘다.

20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 아이에

게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21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생

각을 하면 힘이 난다.

22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아이에

게 주고 싶다.

23
잠을 못자 피곤해도 아이를 위

해서면 일어난다.

24
아이가 기운이 없으면 나도 속

상하고 우울하다.

25
나는 내 아이의 대변도 예뻐 보

인다.

26
아이가 아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27
나는 내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

깝게 느껴진다.

28
아이로 인해 내 삶이 엉망이 된

것 같다.

29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잘 있는지 걱정된다.

30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생각

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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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31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 생각

에 가능한 빨리 오려고 노력한다.

32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다.

33

아이가 잠이 들었거나 혼자 놀이

할 때에도 볼 수 있는 거리에 두

고 자주 살펴보곤 한다.

34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라도, 아이의 필요를 우선 해

준다.

35
나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아이가

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36
나는 아이의 영양과 건강에 신경

이 가장 많이 간다.

37
내 식사 보다 아이 식사(우유, 이

유식) 준비에 더 신경이 쓰인다.

38
옹알이나 말소리에 같이 반응(응

답) 해준다.

39
아이와 나는 한 몸 같이 느껴진

다.

40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을

말로 표현해 준다.

41
나는 내 아이의 미소에 같이 반

응(응답)해준다.

42
나는 내 자신이 아이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43

여러 아이들 속에서도 내 아이(모

습이나 울음소리)는 금방 알 수

있다.

44
솔직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

45
나는 내 아이에게 무관심한 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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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46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땐, 솔직

히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

47

피곤할 땐, 아이가 놀아달라

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

다.

48
나는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

게 보여주고 싶다.

49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50
내 시간에 있어 아이와 관계

된 일이 가장 우선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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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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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양육스트레스 도구 사용 동의서

[부록 4] 애착 도구 사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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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양육효능감 도구 사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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